
간절했던 국모의 염원은 저문 해와 함께 종소리가 되고

박재완기자의사찰풍경 두번째연재 212011년 7월 13일수요일 / 불기 2555년제 844 호

발끝에 산길이 익숙해질 때 쯤 산길은 끝이 나고, 눈앞에 나타난 돌계단 위엔 사천왕문이 산
문을 열고 있다. 꽃길이었을 길이 탑전까지 사뿐히 닿아있고, 석탑 너머엔 법당 그림자가 파란
잔디 위에 누어있다. 숲엔 오래 된 석탑이 하나 자라있고, 장맛비가 지나간 매화당 툇마루엔 스
님세분스님이선명하게도량을채우고있다. 신원사다.

절이 주는 매력 중의 하나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속세에서 멀어지는 것일 것이다.
일주문이나 사천왕문에 들어서며 합장을 하는 순간 속세는 멀어지고, 연산의 개념을 벗어난
시간과 자리가 가슴으로 다가온다. 그 절이 세상에 덜 알려진 절일수록 그 매력은 더해진다.
신원사가 그렇다. 계룡산이 품은 명찰 중의 하나이면서도 신원사는 다른 절이 비해 세인의 발
길이 적다.

공주 마곡사의 말사인 신원사는 백제 의자왕 11년(651) 열반종(涅槃宗)의 개조인 보덕(普德)
스님이 창건했다. 고려 충렬왕 때(1298) 무기(無寄) 스님이 중건을, 조선 태조 때 무학 스님이 삼
창을 했다. 전각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다시 창건됐다. 경내에는 한국 최고(最高)의 산신각
인 중악단(보물 제 1293호)이 있다. 1394년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세운 중악단은 효종 2년
(1651)에 폐지됐다가고종 16년(1879)에 명성황후민비가재건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.

천인공노할 결말로 인해 인생 전체가‘비운의 왕비’로 축약된 민비. 그는 그 시절 중악단에
앉아 무엇을 염원했을까. 일본 낭인들의 칼 끝에 사라진 왕비. 그녀는 그렇게 가고 없고, 그녀가
앉았던 중악단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있다. 우리는 끊임없는 염원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.
늘 바라고 또 바라며 살고 있다. 왕비의 자리에 앉아서도 산신각을 지어야 했으니 말이다. 그리
고그녀의염원은무엇이었기에비운의왕비가됐을까.

발끝에 산문의 흙바닥이 익숙해질 때 쯤 산문의 하루는 저물고, 종각에선 저녁 종소리가 들려
온다. 비운의 왕비가 걸었을 길이 사천왕문까지 사뿐히 닿아있고, 사천왕문 너머에선 멀어졌던
속세의 시간과 자리가 기다린다. 종소리가 숲으로 숲으로 날아가고, 포행하고 돌아온 노스님이
매화당돌계단을오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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⇫ 공주 신원사(新元寺)

한국최고(最高)의산신각중악단(보물제1293호)

■VIP형 49,000원 ⊉ 44,000원 [가로45㎝×세로32㎝×높이(뒷면) 8㎝]

■고급형 39,000원 ⊉ 35,000원 [가로45㎝×세로32㎝×높이(뒷면) 6㎝]

※제품의 특징 ※

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·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
며,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
다.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,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
수 있습니다.
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
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.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
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.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
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,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
폼을내익하여자연스럽게자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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